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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스님

사계절이 있으면서 나날이 화창하게 햇볕

만 나는 것도 아니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지낼 때에 우리는 모두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

살이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설법하는 

것도 여러분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치 못

하게, 때에 따라서는 귀중하게, 때에 따라서

는 ‘그 별것도 아닌데….’ 할 수 있으리만큼 

이렇게 그대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배우려고 하고 글로 배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공한 주인공,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공했다는 것은 누구나

가 다 알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공했기 때문에 세상도 공했듯이 전체가 공했

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 놓으

시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십시오.

그 놓는 것을 본다면, 엊그저께도 그랬고 

항상 말을 하고 나가지마는, 그렇게 많은 나

날을, 나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억겁 년을 거

쳐 오면서, ‘년’ 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

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지

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억겁을 거쳐 온 

그 자체의 습이 지금 현실의 나한테 있는 것

입니다, 각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점에

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공한 데서 나오는 거 

바로 공한 나 자체가 화두인 줄 알고 거기다

가 모든 것을 놓는다면, 진심으로 맡겨 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일체 생동

력 있는 생수 물이 자기에게 맛을 보일 수 있

고 상봉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거나, 경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경을 보

고 학으로다가, 말로다가, 이론으로다가 이렇

게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네 날이 가도 

공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이 밝고 아주 화창한데 꽃

이 피었다고 합시다. 봄이 돼서 꽃이 피었는

데 그 꽃이 떨어지면 왜 여러분의 마음이 허

황되고 또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겠

습니까? 꽃이 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꽃이 진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

니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좋은 것이겠습

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체 이익이 될 수 있

는, 근본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꽃이 피는 것도 아니요, 지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그 가운데 무엇이…. 나한테 일체 이

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일러 보실 수 

있다면 일러 보십시오. (잠시 사이) 피는 것

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일

러 보시라는데 여기에서 이 대중이….

우리가 여태 놓는다 안 놓는다는 말 없이, 

여여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문구 자체를 내 

스스로서 함이 없이 이르실 수 없다면 저, 아

주 날은 창창하지마는 안개와 아지랑이가 끼

어서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

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

들은 “이 눈을 봤느냐? 봤으면 일러라!” 하고

서 주장자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참, 날은 어둡구나!” 하고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읊으시고 내려가

고 이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린 근본적으로 말과 그 흉내 내

는 거를 떠나서 진실한 나의 참나를 알고자 

해서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뭣고’ 화두나 

‘무(無)’ 자 화두나 ‘시심마(是甚麽)’ 화두

를 쥐어서 외려 겉두더기를 붙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면 드는 대로 벌써 상대

방에서 나에게 들게 해 줬으니까 의식적으로 

벌써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해서 없

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또 받아

서 그것을 들고서 온종일 헤매도, 해는 점점 

저물어 가는데 온종일 들고 헤매도 도대체 알 

길이 없어서 그만 저녁에 옷을 벗게 되는 그

런 이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없

으면, 공한 몸이 없으면 또 무효입니다. 더하

고 덜함이 없어서 무효니만큼 우리 몸이 있을 

때 그 이치를, 부처님이 마음을 전달하신 것

을, 그 뜻을 알면 부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부터 헤아릴 줄 

알아야 부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

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

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면 더하고 덜

함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무너지면 차원에 따라서 넝마면 넝마로 그대

로 있을 거고, 무쇠면 무쇠대로 그대로 있을 

거고, 금이면 금대로 그대로 있을 거다 하지마

는, 금은 금대로 금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어도 그대로 여여하고, 여러분이 있는 대로 

그 부처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무쇠나 넝마, 

이러한 차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

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

이 있을 때에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고정됨이 하

나도 없어서…. 아주 없어서 “무” 했던 게 아

닙니다. 텅 비어서 빈 게 아니라 꽉 찼기 때문

에 비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투면

서…. 나투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즉 말하자면 몇 해 전에 조

그마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누

가 거기에다가 잘라 버리고 접을 붙이라고 했

습니다. 그래서 큰, 굵은 거를 접을 붙였더니 

그만 그 잔 것이 굵은 걸로 됐습니다. 그런 거

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발해서 옮기는 것입

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 찰나찰나 옮겨 가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옮겨서 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화하고 다른 걸로 화하고. 만약에 

고정되게 물을 한 컵을 가지고 요렇게 옮겨 

놨다면 옮겨 놓은 걸로 고정되게 그냥 옮겨지

기만 하겠지만, 요 물이 요리로 옮겨질 때는 

바로 빈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물품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지고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바꿔진다는 것

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수차적으로 이런 말을 해 

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살면서도 항상 마음

이 고정되지 못하고 화해서 돌아간다고요. 금

방 어머니 만났을 때 마음, 친구 만났을 때 마

음이 달라지고 또 동생 만났을 때 달라지고 

이러듯이, 고정되게 옮겨 가는 게 아니라 그

렇게 화해서 옮겨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없다 있다 할 수도 없거니와 또는 내세울 것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은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나투고 한시도, 일분

일초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

지 없어서 없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참선이 어떻게 돼서 생활 속에서 그

대로 참선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우리가 화두를 쥐고 좌선을 할 때는 반드

시 좌선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는 계율을 지키고,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까 상식과 더불어 계율은 스스로 지킬 거지마

는,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참선을 합니다. 참

선을 하면 벌써 ‘참선을 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생

각이 그렇게 듭니다. ‘참선을 다 했으니까 집

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선

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에 일분일초도 떼어 놓지 않는 참선이, 

우리 생활 그대로 자고 깨고 똥 싸고 먹고 이

렇게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 초도 떼 

놓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선입니

다. 그러니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 도리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몽

땅 바로 내가 믿고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는다

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지금 육이 나

온 것은 육의 탄생이지 참나의 탄생은 아닙니

다. 참나의 탄생을 하려면 그만큼 마음의 근

본인 참나가 새싹이 터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

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씨가 여물어서 

무르익어야만이 우리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실과는 온 누

리의 모든 여러분이 같이 맛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먹을 수가 있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

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왜 죽는다는 말

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을 하시

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생 

공용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놓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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